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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시작에 앞서 

어떤 의미로든 우리말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는 점은 전문적， 비천문척 견해로서 

널리 피력되는 바이다. 여러 외국어의 경우와 서로 비교하는 전문적인 통계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몇 외국어를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납득될 수 있 

는 견해이다. 특히 의태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말의 자못 특이한 부분으로 지적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에 덧붙여 의성의태어라는 범주도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은 특정 대상올 묘사하는 청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이 우 

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 널리 그리고 깊이 관여되어 있음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둘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대신에 ‘칙칙폭폭’이나 

‘참새-책책， 오리-팩핵’에 발을 맞추어 소풍을 가며， ‘멍멍이’와 놀고 ‘꼬꼬’를 쫓는다. 

‘꿀꿀이’ 처금통을 아끼며， ‘아야야’ 하여 병원에 가서 ‘콕’융 맞고， 열심히 ‘양냥’올 잘 

하고 착하게 ‘코’ 자면서 ‘짝짜꿈’과 ‘곤지곤지’를 배우다 보면 ‘뒤뚱뒤뚱’ 하던 아기가 

어느덧 ‘아장아장’을 거쳐 ‘성큼성큼’ 걷게 된다. 이와 같은 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없이 그것도 매우 쉽게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어떠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장 오랜 노래 종의 하나인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의 첫 구절로부터 유산가의 물소 

리와 새소리， 바늘을 잃은 유씨 부인의 한탄에 이르는 고금의 수많은 작품， 특히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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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 있는 U쯤 따양한 의성어와 의째어쓸은 일일이 예꺼빵 수가 없을 

아리하여 훈민정읍씩 정인지 서에 써혹 맘돈 글자로는 ξ갖 소입올 다 적을 수 있 

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로 부각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도 이제까지 그랬듯이， 의성어·의태어라는 용어가 별다른 정의 없 

왔다는 정에 쭈확하고자 한다. 쏟씩 ^1작되기 전에 증별히 정의를 제 

논의를 겨l했 의사를 교환}삼 떼어} 물론 지장이 없었쌀 터인데， 이산 아 

룹 용어의 개념이 때쭈 찮영하거나 우리 오쭈가 。l 용어의 사용어l 씩숙하기 때문일 섯 

이다. 용어로 지칭하는 범주 자체가 여타의 범주와 혼동의 여지가 없거나， 언중틀이 어 

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범주가 대체로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그다지 문제되 

않거나의 문제인 젓야다l 결론부터 얄하자명 내는 이 두 까지가 쪼두 관련이 

봉다‘ 즉， 의성어와 의태씩까 지칭하는 그떠고， 지칭한다고 생각꾀는 바)의 가장 분 

부분을 언중찰이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제까지 나온 수많은 국 

어 문법 관련 논저에 의생어 ·의태어에 관한 언급용 빠짐없이 퉁장하나， 대체로 ‘우리 

“우리말에는 우렬 알타이 말껴썩l에 뚜S 있는 흩소썩 어윷험이 소리시환딸따 

잣사항말에 아직 여썼헤 당아 있다는 수폈윷 념지 않으며， 야에 때한 내외국인파 언 

의성어 • 의태어의 채념적 접근이라지한많 음운론적 접급요포서 주로 모음 

옴운 교체， 음성 상갱의 면에서 다루거나 상정 부사로 제시한 후 하위 분류를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예로 현행 고퉁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의성어·의태어에 관한 

보변 품사촌획 ‘부사’항 (p. 4이에서， 

라)， (마)의 ‘청썩청썩， 데굴데꿀’은 사윷의 소리와 포양총 본혼 말이다i 

와 ‘철썩철썩’과 황은 얄을 의성 부λH驚뿔없詞)， 5-( 따}의 ‘떼꿀데굴’과 

을 의태 부사(擬態副렘)라 한다 

는 기술이 있고， 

‘싸장의 분화’활 가운데 (p. 

“R응과 7.~읍의 차이7} 7]본적인 의 0]뉴 :I때로 두고， 단어의 어강만을 다르게 

았다. 주로 의성 부샤오} 의태 부사에서 이씩한 현상이 냐타나잔에， 이것은 

의 특정 중의 하나이다"라는 기술이 있는 청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에셔 의생어·의태어에 관하여 천혀 새로운 정익률 내리려는 것 

은 싸니다. 이 글에셔용 0] ‘두루 알고 었(띠고 생각되)는 바’흡 새정검하고 ‘기따 냐 

부분’에 대한 짚갔찰 하.3l자 한다‘ 한국어라는 덩어리에서 의생에·의태어가 

에 어떻게 자리잡고 았며 $리는 이흘옳 씩떻 III 표현할 수 있븐지， 나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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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야 숭변지 생각해 보겠다쓴 켓이다. 챙의라눈 껏이 일반적으로 ‘익히 아쓴 대산올 

생경한 씬어로 바꾸는 작업(!)’이 하려니짜， 01 좋의 끝부분쯤에 가면 

기본적인 질분인 〈‘의성어·의혜어’환 푸엇얀가 :::l리고 조금 성격이 다흔 

〈‘삐약삐약’ 의성어라면 ‘삐약꺼려따’도 의썽이씬가(이논 ‘멍멍’과 ‘멍멍이 

도 포함한다시 혹은 〈‘굽다’가 의태어얀 ‘구붙구불’에서 왔다면 ‘굽다’도 

가?) 풍과 장은 질문들에 해답용 냉 수 바란다. 

2. 의성어·의태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의성어나 의태어는 어느 언어에서나 어쩌면 당연시되어 있는 부류이다. 그러나 과연 

의성어·의태어는 자명하며 혼풍의 여지가 없는 범주인가? 그렇다면 의성어·의태어로 

분류되논 하훼 단위틀은 어떠한 71춘요료 파악화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그찰로 하 

여금 통일 범추로 인정받게 하였쓴샤? 볍쭈 논의에서 나아가 의성어와 의태어가 

혹은 어휘§뜯 점에도 이견이 

로 분류해자는 않는다. 이렇게 봉 때 의생어와 의째어란 문법적 범주인가 

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하나인 양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의성에와 의태어룰(의성의태어껴자노)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상관생이 높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앞서 제기한 질문들과도 맥을 같야하는데， 이들은 기묘하게 맞물려 있어서 순차적 

으로 해결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일단 말해 두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어느 한 질문의 답이 다른 한 질문올 해결하지 위한 전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 

떤 정우에썽 이 질문들은 정의의 훨수 요소땐 상워 벙주와 종차를 식별하는 테 췄쟁적 

인 단서촬 써1콩할 수 있으므로 의성어와 의태어의 쟁의를 논의함에 있어서 

점이 된다. 

이제까지 셰기한 일련의 질문에l 답하지 워해서 야져l부터는 제한적으로나마 

의성어와 의태어가 어떤 식으로 존새i뚫찌부터 않아 보고자 한다. 

의성어 ·의태어에 관한 논의는 언어의 자의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의성이 

signifiant펴 signifiê의 무연성옳 

본뜬 말(균성 국어 대사전， 1992)’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어 역사 사각 자극올 보다 직접 

개녕이라면， 적어도‘사물의 

자의성에 대한 반중 내지눈 

흉내내어 만든 말(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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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제를 논하게 된다. 이는 소리와 모양을 두루 나타낸다는 의성의태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반증이 되려면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말로 ‘소리나 모 

양올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할 텐데， 개가 ‘bowwow’ 하고 짖는다고 느끼는 영어 화 

자가 ‘멍멍’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과연 개 짖는 소리를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 

각할 것인가? 우리말에 익숙지 못한 사랍이 ‘산들산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 

를 우선적으로 산(山)과 들(野)에 연결시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올까? 우리말의 

‘꼬끼오’와 프랑스휘의 ‘coconco’가 알고 보면 청각적으로 비슷하기도 하다지만 전혀 

알지 못송}는 사람들도 이들이 ‘같은 뭇(?)’으로 들렬까? 

여기서 논의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의성어·의태어의 정의와 설명에 언제나 사용되는 

‘본뜨다’와 ‘흉내내다’룰 잠시 사전에서 찾아 보자. 위의 ‘금성 대사전’은 

본뜨다 :@ 이미 있는 말을 본으로 삼아 그같이 만들다. 

흉내내다 : 남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하다. 

와 같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의성어·의태어는 소리건 모양이건 대상올 본으로 삼거 

나 그대로 옮기되 소리나 행동이 아닌 ‘말’로， 좀더 정밀하게 말하면， ‘분절음으로 바꾸 

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대 묘사는 의성어 · 의태어가 아니다. 그런데 소 

리나 모양 풍의 대상을 인식하여 ‘말’로 바꾼 결과가， 달리 말해서 encoding의 과정과 

컬과가 언어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decoding의 결과가 encodir멍의 input과 다 

르다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의 이해 혹은 해석올 위해서 

는 언어의 자의성도 자의성이지만 언어의 사회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 면 우리는 언첸가 방송에서 “집에 가면 그 어린 깜돌이가 ‘왈왈’ 하며 반겨주지요라 

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시청:At툴이 처음 듣는 ‘왈왈’로부터 깜돌이가 강아지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리나 모양으로부터 유래한 

수많은 유행어 역시 마찬가지의 정우이다. 즉， 모어 화자의 직관이 여기서도 발휘된다 

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성어 ·의태어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그렇지 않은 항목툴 

과 언어의 특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올 잠정적인 소결로 삼을 수 있겠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의성·의태의 출현 양상이다. 여기서 ‘의성어·의태어’， ‘형태소

낱말-어휘’나 ‘형태적 구조， 조어법상의 특정’ 풍의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 

를 의성어·의태어로 볼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는 ‘의성·의태’ 

가 관련된 어휘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병아 

리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모여들었다.”， “태극기가 펄럭펄럭 날리고 있었다에서 보 

듯이 ‘삐약삐약’， ‘펄럭펄럭’이 자립 형식으로 관찰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이 어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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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병아리가 삐약거리며 모여 들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에서 보듯이 

‘삐약+거리다’， ‘펄럭+(이)다’와 같이 접사를 취하되 ‘삐약뼈약’， ‘펼럭펄럭’의 형태 

와 의미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 두 번째 유행을 종래에 의성어 ·의태 

어를 기저로 형생된 단어꾼으로서 넓게 보아 ‘멍멍이’에서 나아가 ‘더듬이’， ‘개구리’， 

‘소쩍새’， ‘굴렁쇠’， ‘딸국질’류도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호는 ‘굽다(←구불구불?)’， 
‘지저귀다(←지지배배 7) ’， ‘꺼옳다(←기우뚱?)’， ‘재채기(←에챔 7) ’ 둥과 같이 

모양과의 관련은 보이되 이를 분명히 분석해 내기는 어려운 경우를 보이는 유형을 틀 

수 있다.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의 ‘코맹맹이’처럼 ‘코가 막혀서 내는 소리를 본푼’ 것 

인지 ‘코가 막힌’의 ‘막힌’이 ‘코’에 불어 변한 것인지 공시적으로는 껄명하기 어려운 

몇몇 사례들이 소속 불명으로 남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우리말에서는 첫번 

째 유형만율 의성어 ·의태어로 보는데， 영어의 ‘splash’나 프랑스어의 ’craquer’는 의성 

어의 범추에서 다흩따. 의생어‘의태어가 범언어척 범주싹쓴 정윷 근거로 드는 우월 볍 

하지 않고서 세 몰라도두 번째 유형에 의성어 

로보지 

여기에 이어 의성어·의태어의 품사에 

는 대체로 부사폈 분휴3타고 았으며 개중에는 명사나 감한사효 철휴되는 것들이 

하다. 그러나 의성어 ·의태어의 품사에 관한 본격적인 논억는 바용 위의 질운이 해옐된 

연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의성어·의태어의 품사 문제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기로한다. 

로살펴보로 

3. 의성에·의태어에 관한 몇 가지 갱의 

작업은， 그 자체로서 

의미로는 이미 공인된 

영몇 논저에 퉁재된 의성 

논저를 이루지용 

우선 어휘 샤천에서 재 λl한 쟁의를 보면， 앞서도 인용한 ‘당생 어 대사전’ 

어를 ‘사물의 소리를 본뜬 말’로， 의태어를 ‘사물의 모양이나 짓을 흉내대어 만든 말’로 

정의하였다. 이는 다른 출판사의 국어 사천틀에도 공통되는 정의이다. 이어서 우리 나‘’ 

라 밖에서 나온 사전틀을 살펴보면 영어권의 사전으로， 

The Oxford English Ðicfùmary(2nd ed., vol X, 1989, Clarendon Press) 의 

“Onomatopoeia 1. The formation of a name or word by an imi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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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nd associated with the thing or action designated: this principle as a 
force in the formation of words in a language ... b. A word formed by this 

process; vvord the sound of the thing or action which signifies. 

(의성어 1. 지시δ순 사물이나 행웅과 연합된 고려률 모방한 영칭이나 단에의 형성 

: 이와 같은， 개별 언어의 조어 훤칙 ... (중략) ... b.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생된 단어 

: 나다내자 하는 사불이나 행통왜 쇼리를 모방한 딴어.) "와 

The ηdom House Dictionary the Engl싫 Laηguage (Random House Inc. 

1990) ’의 

“onomatopoeia 1. the formation of a word, as cuckoo or boom, by imitation 

of a made associated with its referent. 2. word so formed. 

(의성어 1. cuckoo(뻐꾸기 소리)나 boom(폭발하눈 소리)과 같이 지시 대상과 연합 

되거나 지시 대상이 내는 소리를 모방한 단어의 형성. 2. 이와 같이 형성된 단어.) "를 

들 수 있눈뎌11. 두 사진 충 어느 잣 어떤 식으쏠오 의태어얘 싼한 언급용 없다. 이러 

한 점용 프량스어권에서 내온 프랑스어 사전씩 이 라 할 Larousse 

와 Robert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특히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 

(en sept volumes Lìbrair‘ie Larousse, 1976) 의 정우에 대행 사전의 양단 소판 2면 

을 의성어에 할애하고 있￡나， 그 셜명의 내용이나 제시 방식이 위 영어 사전류와 홉사 

하여 행도뚱 인용할 핑률 느끼지 않눈다. 이섣 써태어에 대한 업장에서~.그쩨하다. 

한떤 어훼 사전류보다 좀더 전용적 αl라 할 수 있는 언어학 사천과 국어 국문학 사천 

및 영어학 사전은 의성어·의태어의 갱의에 약간의 셜명을 덧불이고 있다. 우선 언어학 

사전(이챙민·배영남 편， 한신문화사! 1982)은 ‘onomatopoeia(의성어)’함에 “사물의 

소리흩 흉내내논 말‘ 흑좋’， ‘딸웹딸황’ 둥. 영에의 ‘cockoo’는 독어의 ‘kuckkuck’, 불 

어의 ‘coucou’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의성어는 언어 기호의 자의성 (arbitrariness) 에 

대하여 예외적이나， 언어 체계의 단어 형태 중 의성어가 차지하는 비융은 극히 작다 

고 하였고 의태어에 때해서는 별썽윷 ̂I정하지 않았다. 이는 았으로 볼 몇햇 사전·논저 

류에서￡ 상통적으었 쌀견되삼 현상아따. 이는 한연으로는 의성어 ‘ 의태어가 갖는 공통 

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사전·논저류에 주류를 이루는 이론들이 

의태어는 범주가 없윤 언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 

싸천(신구분화사， 1982) ’ξ 의생어릉， 

“넓옴 의미로는 언어 기호의 음성 형식과 그 의미 내용과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일군(-群)의 단어를 총청하며(이를 象徵語라고도 한다) , 좁윤 의미로는 사 

물의 려칠 흉내낸 앉윷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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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의하효 의생셔와 의태어의 관체에 대해， 

“졸옴 의미의 의성어( onomatopoeia)는 사물(事物)의 모양이나 태노 퉁의 양태를 요 

사한 의태에 (expressive word) 에 대랩된다 국어에셔는 혼헤 좁은 찌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는 옴성 형식과 의미 요상(흉味表象)과의 관계자 직접 

모뺑씬가， 깐캡 모뺑인가， 혹은 제 1차적인 유연 관계(有緣關뿜)인가， 제 2차척인 유연 

관계인가 1s~는 정도의 문제야기 때분에 그 구별을 엄격히 하려고 하면 할수독 그 작업 

은 어려워진다. 더1일1 그 룹은 형태론적으쪼냐 통사론적으표는 거의 홍일한 구생과 가 

능을 가지g로 여기서는 함께 다루기로 한다 

하jl 전제한 후， 의생에·의태어를 장챙수에 따라 7;쩡류 (CD 딴용절 (2) 2옴절 @3용 

절 (호) 4옴썰 @5옴젤 @6음절 φ 8음절)효 분듀한 후 zj- 항에 예률 제시하고， 아 

지막으로 ‘야룹 여l에새 가창 두드러지논 특챙은 의생어·의태씨에는 한자 기웬 어휘자 

없다는 것}율 덧붙였다. 그래노 이 사전은 한국어툴 다루는 사전인 만륨 ‘의태어’의 향 

을 벌도로 두고 있찬대 그랭다고 해서 별도의 정의나 생명을 자한 것은 야니j ‘의태어 

• 의성어’와 같이 잔단히 쳐려하였다. 

갇온 부휴화 사전으로 영어화 사천(조성직 연， 신δ씨， 1990) 온， 

“자연계의 음을 흉내내어 인간의 말소리와 샅이 재현 또는 암시송}는 과정을 얄하며， 

또 그렇게 하여 형생펀 말올 가리키기로 한다 따라서 의성어에 있어λ1찬 j 유파 의미 

사01에 상당한 관련성올 찾아불 수 있다. 또한 의성옵 어행성， 특히 어근 참d: (root 

creation) 에 크게 착똥하므로 의성생(onomatopoeic theory)은 언어익 기썽에 관한 

강력한 주장이 되고 있다. 한편 자연옵에서 받는 느낌쓸 말소리로 요현하는 것율 음성 

상칭 (sound symbolism) 이하고도 하찬데， 야것과 위생과의 차이는 병확히 구별하기 

힘을다. 의성어는 자연의 옴을 모방한 것이지안， 실제로 그 음을 표기하는 방법은 언어 

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닭의 용음 :s:려를 한싹엔은 ]il껴오， 명 01 인은 cock-a-doodle 

doo, 프랑스인은 cocorico/ coquerico로 표현하며， 개가 짖는 소리를 한국인은 냉명， 일 

본띤온 왕짱， 영미엔요 bowwow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각 언어마다 표기법이 다르다는 것은 각 언어 사용자의 청각의 차이 탓이 

기보 하겠치만， 의생야 결코 자연음 3 자체가 아니라 다음파 같이 3 행생 단에를 탑 

리하는 한 언어 체계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의성어의 형성에는 다옴 4단계가 있다. 

(1) 가령 작가가 뺏전을 때허는 파잖 소리플 c!op-c!op, 비 내리는 소리를 hish-hish 

로 표현했율 때， 그는 아직 어근 창초에는 이르지 옷한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음옹 

고랩흰 상째에서는 。1해되71 어려우며 오직 분액 속에서만 이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형성은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반복적￡로 사용되지 못하묘 



10 새국어 생활 체3권 제2호(’93년 여름) 

따라서 언어휘 

의성의 

얀요소로 렵고사전에도 

bowwow，…doodle-doo와 

않는다. 

단어다. 영어 

에게는 누구에게나 이해되며 사전에도 올라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성어를 쓰지 않 

고 a dog barks, a cock crows와 같올 정상적인 문장으로 표현동F는 청우가 많다. 

(3) 제3단계는 bang, crack, crash, splash와 같은 단어로서， 이미 일반적인 어휘로 

있으면서 밸헤 자연의 음윷 모옛는 것임을 의식할 수 았다. 

처]4단계는 bleat, crow, whisper 용의 단잖서 이틀은 

과의 관계가 거의 희박하여， 때로는 음운 변화에 의하여 자연옴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한다. (3)과 (4)는 음성 상정에 속한다.(申相淳)" 

와 장이 의성어에 장탕한 지면을 할얘하여 의생어를 정의로서 쩔뱅할 뿐 아니라 그 뺑 

언급하고 있다. 끄러나 의태어에 때쐐서논 별다른 

워에서 어휘 사천요로서 영어권의 샤션용 소개하였으므토 여 7]서씀 프랑스에서 

언어학 사전을 잠깐 살펴보자. J. Dubois 퉁이 편집한 Dictionnaire de Lin.양떠tique 

(Librairie Larousse , 1973)는 의성어를 다읍과 같이， 그리고 앞서와 같이 다루고 있 

다. 이 사천에는， 

appelle onomatopl!e une unítl! lexìcale créée imitation d’un 

naturel: tic- tαι reproduire le du réveil; imitant le 

du coq, sont des onomatopées. 

(자연의 소리를 모범L하여 만들어진 어휘 향목을 의생어라 부른다 시계 바늘 소리를 

재현하려는 tic-Lac이나 수탑 우는 소리롤 흉내낸 cocorico 퉁이 의성어에 속한다.) " 

는 의성어의 정의에 ó]써 간명하고도 유용한 설명을 덧불야고 썼다‘ 지변 관계상 

생략하7많 하고， 이 사전의 셜쐐 따땐， 

“의성어는， 일단 자연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성대 묘사와는 다르다. 의 

생어의 옴의 연쇄가 한 언어의 여타의 단어 내지 어휘툴이 보이는 일반적인 음의 결합 

방식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해당 언어의 음운 체계에 따라야 하며， 이런 

에서 tic-tacOl냐 coconco는 프랑갔어인 껏이다. 의성어환 하나의 언어학적 

서 혜당 언어의 양표와 지를 수용하여 여따의 단어 내지 어 j찍을싸 같은 방식으로 

농함으로써， ‘d얹 cocoricos(꼬끼오 하는 소리틀)’， ‘cocoriquer(꼬끼오 하는 소리를 

내다)’ 같은 표현이 가농하며 프랑스어 화자들올 이런 표현을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프랑스어에는 영어와 같온 다른 언어보다 의성어가 적은 편이다. 의성어로 보이는 단어 

냐 에휘의 상당수는 윷운 변이의 결과엔 정우까 많은데， 월찌 Saussure가 의생에 의 

선조어 형성은 0]란 지적올 현대에 와서 언어의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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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옹 호웅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성어 기원설이 언어의 자의성에 관한 이론에 근 

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p. 346)."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어 문댐 판원 논저흩 설펴보기로 하자， 국어 문법 판련 논저에 씩성어 • 

의태어가 엎굽된 것윤 ‘우리 말본’으혹 소급된다. 애부분의 국어학 새론류와 국어 문법 

론류에 빠짐 없이 그러나 매우 간단하게 퉁장하고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설명의 

내용과 식변에서 이띠 논의한 바와 크게 다르지 쌓으며 논자와 논저에 따환 차이도 

거의 없다‘ 여기서는 때표적으로 ‘표준 국어 문볍환(고영근·답십 l 탑출판사， 1987) ’ 

을 보겠는데 이 책은 의성어 ·의태어를 ‘부사’에 포함시켜， 

“3. (라)CD 앵뺑 (율린다) , 도란토한 (이야기름 한다)， 까옥까옥 (운다) ... 

데쿨데필 (구른다)， 사쁨싸뿐 (걷쓴다) , 깡총깡총 〈떳다) ... 

3의 예는 성상 부사이다. 성상 부사란 주로 용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꾸미는 것이다 . 

... (중략)… 3( 라)는 사물의 소리와 움직이는 모양을 모방한 것이다.CD은 소리를 모 

방한 것이싹:i1. 하여 의생 부사(擬織넓펴)， <Il는 적이는 모양옳 2.방한 것이라ï1. 하 

여 의태 뷰사(擬態副해)아고 하며 우 가지를 합하여 장정 부사(鎭徵몹11詞)압 일줬기도 

한다(p. 170-171)." 

라 하였오며 ‘음성 상정’어갑’， ‘첩어’ 둥과 관련하여， 

“7.(다)CD 찰삭찰삭， 왈가닥달가닥， æ 고불고불， 뒤죽박죽，@ ‘딸랑딸랑， 사박사박 

... (중략)“’ 7( 다)의 예를은 의성 부샤오} 의태 우사야다， 이틀용 샅온 또는 슛한 소 

리가 있거는 하나그 자립성이 단어는 아니냐(p. 

라는 점올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퉁학교 문법 교과서의 

설명과궤름같이 한다‘ 

끝으§ ‘쪼선 문화어 문볍(과학， 백파사전출판사! 평양 : 1979 / 탑출판사 . 1989) ’ 

에는， 

“ ... 례를 들면 ((똑똑 투드리다))， ((빵긋 웃다))에서의 ((빵긋))， ((똑똑))은 소리 

나 모양올 용딴 부사이며 (p. 214) …(중략) ... 상정 부사란 소썩냐 모양올 

타내는 $사이다(p. 

라고 되어 있음을 부연한다. 

4. 정리왼 눈제와 1낭윤 빨제들 

의성어·의태어에 대하여 이제까지 제시·소개된 바를 ‘정의’에 한하여 요약 정리하면， 

결국맨 논의로뚱아가게 그것환‘씩생어란 본픈(흉내낸，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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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야..ïl ‘의태어란 ￡슐을 흉내낸 말’이라는 것이다. 여지서 ‘알’올 의성어 • 의태어 

의 상위 개념이 되며 ‘소리를 본푼/모습을 흉내낸’은 각각 의성어와 의태어회 종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라 하더라도 타당한 정의로 받아들이기 위 

해서는， 앞서 부분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정들이 있다. 

첫째칸 츄캐녕오뚱 제λl싼 ‘말’이 과연 의성어·회태아의 깎접객 상위 개녕 

는 점이다. ‘말’과 의성어·의태어 사이에 상하의 관계률 이루는 다른 범주들은 없는가? 

즉 ‘말!이라고 하기보다 좀더 작은 그리고 직접척a로 의성어·의태어에 관련된 범주는 

없는가 동}는 첨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낱말， 어휘， 단어， 형태소， 언어 형식， 언 

어 단위 ... ’ 둥과 같은 용어를 ‘말’의 자리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는 ‘본뜬， 흉내낸， 모방한 ... ’ 퉁 정확히-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 

다. 소려릎 쩡얄 똑갈"1 새현하는 성대 묘사가 

사람칠야 그 

위 

경우도 %다. 각각의 질운옳 검토해 보자. 

첫번째 질문은 의성어·의태어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의 문제， 다시 말해서 ‘구불구불’ 

만인지 ‘구불거리다’까지인지 ‘굽다’조차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일단윤 ‘구불’에 착안하여 다루기로 하자. 우선， ‘말’이라고 하면 그로 인하 

여 ‘언어의 제 특성’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저절로 해결되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말’의 하위 개념올 쓰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은 유지된다. 어 

떤 경우에도 크고따라서 모호한개녕 수없다‘ 

치 ‘시겨l 완 물건’이라고 하는 경우약도 말해서 

어·의 E뀌어에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첫번째 

정적인 ‘말’보다는 ‘낱말’이 보다 아닐까 한따i 

소’라할때 설명하기 쉬워지는 ‘냥말’만으싫쪼 

의성어·의태어가 언어학적 단위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밴째 질문은 자연의 소리와 말의 소리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분절음’과 ‘분절음’의 차이이다. 엄밀히 말해서 ‘본뜬， 흉 

내낸， 모방한 ... ’은 일단 ‘본떠서 만든， 흉내내어 만든， 모방하여 만든 ... ’이라는 편이 정 

확한 표현일 것이다. 여기서 ‘만든’이란 결국 ‘바꾸어 놓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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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르자면， 의생이란 ‘자연의 소리를 사랍의 말소리로 바꾸어 놓은 것’， 그러니까 

‘비분절츰짧 환절음으효 바꾸어 놓온 것’아며， 의대란 ‘시각 영상올 청각 영상오호， 그 

리고 그 청각 영상을 사랍의 말소리호 바꾸어 놓운 경’이 되는 셈이다. 이를 첫번째 질 

문의 답에 연합시키면， ‘의성어란 비분절음을 분절음으로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 

야며 ‘의태어란 시각 행상옳 청각 형생로， 그리X 끄 챙각 영쌍융 분철음으 바꾸어 

나타냄요쏠싸 만들어진 낱말’이다. 

마지막 질문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언어’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함 

으로써 쉽게 말해 ‘돗이 통해야’ 하논데 과연 그런가 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여기서 

논 일단 소리냐 모습올 나타낸 분웠。1 화자와 챙자가 사용효}는 앤어의 음용 제계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축 울이 흐르는 소리이건 사랍이 걷는 

모습이건 이률 나타내는 소리가 우리말의 자모로 구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나아 

가 이를 J 언어의 일반썩 문자 체계， 우리의 경우에눈 한글 자요보 석을 수 었어얘 한 

냐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웃 표현(훌표 표출)된 쩔과7} 해당 언여창 사용하는 사합들 

사이에서 두루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 의해 쓰이기 시 

작한 의성어·의태어가 사회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왜며이다. 그런데 여기에 덧활일 켓 

은， 언어 사용자의 직관의 면이다. 일련의 소리를 튿고 특정 언어에서 그와 같은 음의 

연쇄가 성웹퇴는지 그렇쳐 않은지률 가려내는 것αl 모어 화자 딱별썩 주요한 

도 하려나짜， 툴리는 쇼려촬 자모로 바꾸는 데에는 청자의 챙각αl 띨종의 체 

역할을 함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 

잘못 듣는 소리와 구별하지 못하는 소리， 혼동의 유협이 상당히 입정하다는 켓은 외국 

어 교수 싹슐~l 기본 ̂l씩띤 것이다. 따라서 어떤 소뜰 들었올 때 그것올 

바꾼 결과는 같은 언어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띤 각기 다률 언어를 사용하는 사 

람들보다 비슷할 가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소리를 툴었을 때 그 

웬음， 냐아 웬래의 .2.숨옳 연상하환 첫。l 동일 언애권 내에서눈 비교적 용이헬 수 있 

다. 이논 새효운 의성어·씌태어가 얀윷어지고 새로 싼둘어진 아생어·의태어까 언종에 

게 비교쩍 쉽게 이해됨으로써 사회성을 획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점이기도 하다. 

마지막 챔문은 ‘의성어，~태어의 형생과 사용이 밥댄 이와 튿윤 야가 공통으얹 사용 

i5~는 언어씩 읍운 체계률 촌중하고 해당 언어 사씩의 져l약에 찮 켓’올 전져l효 딴다. 

이는 의성어 ·의태어라Jl 해서 ’자의성’이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 정리·요약하면， 의성어·의태어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CD외성어·의태어는 낱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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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의성어는 자연셔 소리를 톨떠서 만찮어진 것이다 

의태어표 대강의 모습을 본떠서 안쓸어진 것이다. 

@의생어·의태어는 해당 언어의 음운 체계에 따르는 분절옴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φ의생어 ·의째어 역시 언어의 자의생짜 사회성을 바짱요효 한다. 

녁l 가지 점으로 정약흰다. 이 네 가지 사항뤘 명시적으로 

쐐혜어의 정의에 요한외이얘 할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사항을 두루 포함하는 의성어·의태어의 정의률 만들어 내기 위해셔는 

한 카지 남은 문제가 있다. 일쩨기 문제삼았던 의성어·의태어의 범위 문제이다. 단어의 

의성이나 씩태풍 야루어진 경우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1 글은 익성어 

어쐐 범위를 다투거나 j에 관한 한 입양올 추장하지는 않갚 다안， 남은 문제의 

려 질과에 따라 씌성이 • 의태어의 정의가 일양나마 달라질 추 있쯤& 말하고자 활 

다. 

결론적으로， ‘뼈약거리따， 펄럭이다…’류를 의성어·의태어 범주에 넣는다면， 의성어· 

띄때에의 정의는 ‘자옆의 소리나 대상의 쪼상쌀 해당 언어의 훈젤용…오로 바꾸어 

... ’류로 

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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